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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 19%  폭등…'시총 1조 달러'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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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서스=AP/뉴시스]미국 버지니아 주 매너서스에 있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반도체 제조 공장의 입구 표지판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6일(현지 시간)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합류

했다. 인공지능(AI)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과 증권사의 목표주가 상향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CNBC 등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이날 주가가 19% 폭등하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마이크론은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장 대비 19.29% 급등한 주당 895.88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시총 1조 100달러를 찍었다.

주가 급등은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목표주가를 기존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약 3배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UBS는

부분적으로 고정 가격이 적용된 장기 공급 계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UBS는 보고서에서 "시장이 마이크론 주식에 보다 '정상적인' 멀티플을 부여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AI가 메모리 산업 전반에

가져온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세부 내용이 드러날수록 마이크론의 기업가치는 계속 재평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 목표주가는 전장 종가 대비 두 배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이크론은 차세대 AI 경쟁의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가 주도해 온 시장에서 에이전틱 AI 구동

과 처리에 필요한 중앙처리장치(CPU) 및 메모리 관련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 



AI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글로벌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을 비롯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도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 

마이크론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3배 이상 상승했다. 불과 몇 주 전 시총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 반열에

올라섰다. 

초기 AI 랠리를 놓쳤던 인텔은 지난해 여름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실적 개선)가 진행 중이며,

주가가 6배 이상 뛰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퀄컴과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 마벨 테크놀로지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 > 국제일반
	마이크론, 19% 폭등…'시총 1조 달러' 첫 돌파

